
  
그림1. 미-일 외환시장 공조로 급락한 달러-엔 환율 

 
그림2.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 도중 카메라에 잡힌 

외화시장 개입을 시사하는 베선트 재무장관 메모   

 

 

  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  자료: 이데일리, iM증권 리서치본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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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동향: 강력했던 한미일 외환시장 개입 공조  

– 갑론을박은 있지만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안도감과 더불어 엔화 가치 방어를 

위해 미-일 와환당국이 뜻 밖에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한 영향으로 엔화 

가치가 급등했고 달러화는 전주대비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함  

– 유로화는 달러 약세 여파로 전주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.15달러 

대로 반등함 

– 달러-엔 환율은 외환시장 개입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함. 39년만에 최고치인 

163엔을 돌파했던 달러-엔 환율은 미-일 외환당국의 외화시장 개입 공조 

영향으로 157엔대로 급락함. 일본 정부가 30~31일 엔화를 대규모 매수한 

가운데 미국 재무부 역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 매수에 나섬. 또한 

우에다 총재가 9월 추가 금리인상 시사한 것도 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함 

– 위안화 역시 달러 약세와 반도체업체인 CXMT 상장 호재 영향 등으로 강세 

흐름을 보임  

– 호주달러도 달러화 약세 여파로 강세 반전함  

– 주식시장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를 보이는 등 불안한 추세를 보였지만 달러-원 

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함. 달러 수급여건 개선과 더불어 한-미-일 외화정책 

공조가 달러-원 환율 폭을 확대시킴 

 

금주: 엔화 추가 강세 여부 주목  

– 이례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-일 외환당국의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가 엔화는 물론 

달러화 흐름을 결정할 것임. 일부에서는 일본의 막대한 정부 부채 등 구조적 문제로 시장 개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주장하는 

측도 있어 달러-엔 환율이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다시 160엔대로 재반등할지가 주목됨   

– 달러-원 환율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달러-엔 환율의 방향성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

–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400~1,450원으로 예상함   

7월 31일
종가

전주 대비
(%)

전년말 대비
(%)

달러화 지수 99.9 -1.53 1.62

유로-달러 1.153 1.38 -1.86

달러-엔 157.4 -3.92 0.44

역외 달러-위안 6.75 -0.29 -3.20

호주달러-달러 0.70 0.57 5.19

달러-원 1,435.5   -1.58 -0.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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